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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머머머리리리말말말

6～7세기의 영남지방은 앞 시기의 일반적 묘제인 수혈식석곽묘 및 경주지역
및 경주인근의 지역에서 유행한 적석목곽묘는 점차 사라지고 추가장이 가능한
석실분1)의 사용이 보편화된다.즉 특정개인을 위한 매장시설이라 할 수 있는
수혈계 매장시설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횡혈
계 묘제로의 전환은 관념적인 변화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크나큰 변
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신라의 영토확장,불교의 공인,율령의 반포 등 여
러 가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변동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이와 같
이 석실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석실분의 수용은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즉 고고학의 궁
극적인 목적인 당시 6～7세기대의 사회복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고분문화의
속성분석을 통해 한 지역정치체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글에서는 상주 청리지역에서 확인
된 6～7세기 석실분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석실분
의 내부주체시설의 석실형태,규모 등의 구조분석을 통해 유형을 설정해 보겠
다.고분의 축조에 있어서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의 변화는 기술적인 큰 변화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석실의 구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즉 석실자체의 규모,벽석
을 쌓는 방법,석실의 구성 등의 관찰을 토대로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이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각 유형별 석실분
에서 출토된 토기편년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석실분의 존속시기의 분석을 통
하여 당시 청리 지역 사회변화의 일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실분의 용어문제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석실과 석곽의 가장 큰 근거는 공간의 

유무라고 판단되는데 즉 이글에서 말하는 석실분은 시신의 매납 이외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

한다. 

   실과 곽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北野耕平, 「棺ㆍ槨ㆍ室ㆍ壙について」『羽曳野市史』2, 1994.

   金昌鎬, 「嶺南地方 橫穴式石室墳 연구에 대한 몇가지 提言」,『嶺南考古學』22號,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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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사사사
상주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6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
진 지표조사2)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청리3),신흥리4),성
동리5),병성동6)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신상리7),헌신동8),병성동9),성동리10)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대동11),유곡리12)고분군도 현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또한 최근에는 아직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상주 복룡동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
한 고고학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이러한 발굴조사의 증가에 비해 고고
학적인 연구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된다.지금까지 발표된 상주지역 고분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주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로 김용성13)과 김대환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김용성은 신라의 고총고분과 그와 비견되는 대형고분군들의 권역
을 정하고 낙동강 상류역의 낙산동고분군,병성동고분군,신흥리고분군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고총은 신라권 지역으로 확산
되면서 다양한 묘제를 수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김대환은 지역성이 출현하는 과정을 경주지역 고총이 확산되어 그 변형
이 지역성을 띠는 것,어느 시점에 새로이 창안된 것,새로이 창안된 지역성이
다시 주변 고총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상주의 세장방형 병성동식 횡
2) 嶺南大學校博物館ㆍ韓國道路工事, 『牙浦ㆍ咸昌間의 文化遺蹟-中部內陸高速道路 豫定區間의 地表調査-』1996.

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Ⅰ~Ⅷ)』, 學術調査報告 第8冊, 1998.

    --------------, 『尙州 靑里遺蹟(ⅨㆍⅩ)』, 學術調査報告 第14冊, 1998.

    --------------, 『尙州 靑里遺蹟(Ⅺ)』, 學術調査報告 第27冊, 1998.

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新興里古墳群(Ⅰ~Ⅴ)』, 學術調査報告 第7冊, 1998.

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城洞里古墳群』, 學術調査報告 第40冊, 1999.

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屛城洞ㆍ軒新洞古墳群』, 學術調査報告 第107冊, 2001.

7)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尙州 新上里古墳群(ⅠㆍⅡ)』, 學術調査報告 第30冊, 1998.

8)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尙州 軒新洞古墳群』學術調査報告 第31冊, 2003.

9)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尙州 屛城洞古墳群』學術調査報告 第8冊, 2001.

10)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尙州 城洞里古墳群Ⅱ』學術調査報告 第32冊, 2003.

11) 中央文化財硏究員, 『尙州 午臺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第41冊, 2004.

12) 嶺南文化財硏究院, 『尙州 柳谷里古墳群』學術調査報告書 第17冊, 1999.

13) 김용성, 「新羅의 高塚社會」『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요지 동아시아 대형고분의 출현과 

사회변동』第11輯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4) 김대환, 「신라 고총의 지역성과 의의」『新羅文化』第23輯,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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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석곽이 교동,대구 등의 신라의 요충지에서 나타나는 횡구식석곽과 구별
되는 지역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홍지윤15)은 상주지역의 고분을 토대로 경북 서북부지역의 초기정치집
단에 대한 연구로 출토유물과 조합상을 분석하여 상주지역의 토광묘를 정리하
였다.그는 상주지역의 북부에 위치한 함창분지에 3세기 중엽 경부터 토광묘
축조집단이 등장하였고 이후 4세기 전반부터 4세기 중반까지 성동리와 신흥리
에 동일한 전통의 유구가 축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한편 4세기 중반 이후
상주 남부의 청리지역 토광묘에서 신라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며 4세기 후반에
는 성동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신라의 지배체제내로 편입된다고 보았다.그러
나 신흥리고분군 축조집단은 4세기 말 석곽묘가 축조된 이후에도 토광묘 단계
와 비슷한 조합으로 유물이 부장되고 있고 무기류의 부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신라화가 진행된 성동리 집단과의 대립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홍지윤16)은 5세기대 상주지역의 정치적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의
논고를 보완하여 신흥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토광묘의 지속과 고배 부장의 빈
약함을 신흥리고분군 축조집단의 독자적인 세력유지로 파악하고 이를 상주분
지의 다른 지역과는 차등적인 신라의 변경지배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또한 상주분지의 고분과 청원 미천리지역 고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신
라의 진출에 따른 문화의 확산으로 이해하였고,5세기 후반에는 신라세력이
금강수계권으로 진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한 교통로로서의 연구로 산본효문17)은 신
라의 호서지방 진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호서지방에서 조사된 신라고분을
3단계로 설정한 후,호서지방에 진입한 세력을 한강계와 금강계로 나누어 규
정하여 죽령을 넘어 청원 등에 나타나는 신라식 석실묘들의 유입로를 상주지
역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성주18)는 조사된 각 고분군의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상주지역의 이동양식
토기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그는 이동양식토기의 확산이 신라세력의 정치적
확산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에 이견을 가지며 이동양식토기의 생산은 각 지
역의 제작자의 기술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함창 분지의 신흥리지역
에서의 고배,대부장경호 등의 출토가 빈약한 것을 신라의 정치적 영향에 의

15) 홍지윤, 『嶺南西北部地域 初期政治體의 動向』,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9.

16) 홍지윤, 「상주지역 5세기 고분의 양상과 지역정치체의 동향」『嶺南考古學』32, 2003.

17) 山本孝文,「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호서지방 신라문화의 이해』, 2001.

18) 李盛周,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尙州地域 洛東江以東 土器樣式의 成立에 대한 解釋   

-」『韓國考古學報 』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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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닌 제작자의 기술과 함창분지의 지역집단이 가진 제의에 대한 관념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 최진녕19)은 상주지역의 고분 자료를 바탕으로 5～6
세기대 중심묘제로 채택되고 있는 석곽묘를 형식분류하고 시기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상주지역의 석곽묘는 5세기 전반을 전후하여 축조되기
시작하여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6세기 전중반까지 중심묘제로 사용되
었음을 말하고 있다.또한 상주지역 특히 상주분지의 병풍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확인되는 이음식석곽묘가 6세기 전반부터 축조되
기 시작하여 6세기 중반이후 상주지역의 고분은 횡구식석실묘로 통합되는 양
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그리고 청리지역에서는 상주 내 다른 지구에서 볼
수 없는 횡혈식석실묘를 매장주체로 하는 대형의 고총고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 이 시기 신라의 상주지역에 대한 지배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상주지역 고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주로 5～6세기를 중
심으로 수혈계묘제에 관심을 가져온 반면,6～7세기대의 석실분에 대한 연구
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이것은 이전의 수혈계 묘제에서 출토되는 토기에
비해 횡혈계 묘제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기종과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변화
의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토기 이외의 공반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들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222...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앞서 살펴본 최진녕의 지적과 같이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상주지역 묘제의 양
상을 살펴보면 상주 청리지역의 6～7세기 대의 묘제는 상주 내 다른 지역의
묘제와 차이점이 확인된다.이 시기의 상주지역 묘제는 횡구식석곽묘가 주를
이루는 것에 반해 청리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대형의 횡혈식석실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이러한 횡혈식석실분이 유독 청리지역에서만 확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청리지역에 횡혈식석실분이 등
장을 하게 된 것을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삼국사기의 문헌기록인
‘사벌주에 군주를 두었다’라는 기사20)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서의 위치를 담당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한다.21)그리고 청리지역 횡혈식석실분

19) 최진녕, 『5~6世紀 尙州地域 古墳 硏究』,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三, 地理 一, 尙州. “…法興王十一年,梁普通六年,初置軍主爲上州…”

2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최진녕, 앞의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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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을 금석문자료를 통해 둔전촌적인 성격의 신라인의 이동으로 보기도
하고22),청동제 대금구의 분석 과정에서 토착세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착
세력에 대한 관리예우23)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리 횡혈식석실분
의 고분 구조라든지 동반유물의 검토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상주 청리지역 석실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주지하
다시피 이전의 묘제인 수혈식묘제와는 달리 석실분과 같은 횡혈계 묘제는 내
부구조의 손상없이 추가장이 가능하여 형태 뿐 아니라 장법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다.또한 기존의 厚葬관습에서 薄葬으로의 전환,그리고 장례에 있어 엄
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24)그래서 석실분이라는 묘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
회,문화적 배경에서 축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석실분의 수용은 거기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제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각 지역
별 고분문화의 속성분석을 통해 한 지역정치체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체계적
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분이라는 묘제가 선행묘제인 수혈식 묘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도와
입구부를 갖추고 있는 형태라는 점이며 이는 추가장을 의도한 구조라고 알려
져 있다.그러므로 석실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추가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겠다.또한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묘제인 만큼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볼 때에는 최초로 매장한 유물
과 최후의 매장 유물의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이는 이 시대의 토기편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추가장
으로 인해 묘제에는 어떠한 양상이 확인이 되는가,출토유물을 통해 추가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그리고 추가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이러
한 것들이 전제되고 이 시대의 석실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될 때,석실분의
등장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마리를 풀어나갈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간적으로는 6～7세기까지로 한정하고 공간적으로는 당
시 신라지역이었던 상주 청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22) 金昌鎬, 「新羅 村落(屯田)文書의 作成 年代와 그 性格」『史學硏究』제62호, 2001.    

23) 朴普鉉, 「統一新羅型 帶金具의 分布와 發生時期」『新羅文化』第 23輯, 2004.

24) 金昌鎬,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新羅史學報』第 8輯, 2006.

    이 글에서는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묘로의 전환은 장례비를 1/10에서 1/100으로 줄어든다고 보  

 며 이러한 절약은 조상숭배 중심의 제의가 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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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주 청리 석실분의 유형분류를 시도해보겠다.이 과정에서
는 석실분에 공통적으로 시설된 구조 중 변화의 모습이 확인될 수 있고,아울
러 유형분류된 내용이 일정한 관련성이 예측되는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유형분
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확인할 것이다.이를 통하여 분류기준으로
마련된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관련을 이루면서 시설되었는가를 살필 것이
다.
그리고 유형분류된 석실분의 출토유물을 토대로 편년을 시도해보겠다.아울
러 출토유물의 편년된 것들을 통해 추가장의 여부도 살펴보겠다.이러한 것들
을 통해 청리 석실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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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구구구조조조와와와 유유유형형형

111...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입입입지지지
이 장에서는 청리 석실분이 위치하는 청리유적의 입지와 분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청리유적은 상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유적25)으로 상주시 청리면 마
공리․청하리․하초리 일대에 분포하는데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복합유적이다.유적은 상주시의 중심가에서 남부
를 향해 길고 넓게 펼쳐진 병성천에 의해 형성된 평야의 중간부분 남쪽에 위
치한다.이 평야를 통해 상주에서 김천,성주를 거쳐 경남서부지방으로 통하는
통로가 일찍부터 개발되어 있었으므로 유적이 위치한 곳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상주로 들어오는 관문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도 1)또한 소백산맥을
넘어 호서지방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중계지점의 역할을 하였으며 충
주,보은 등 외부로의 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다.이러한 지리적인 환경
으로 인해 고대부터 신라가 고구려,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중요
한 지역이었다.26)
또한 청리유적 주변에는 삼국시대의 월로리고분군,원장리고분군,청하리고분
군 등 삼국시대 고분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특히 이글에서 다루는 청리
유적이 위치한 기양산 정상부에는 마공산성27)이 위치하고 있다.그리고 이 유
적의 북쪽에는 월로리 산성28)이 위치하며,북쪽으로 약 1.5km정도 떨어진 곳
에는 수궁디미산성29)이 위치하고 있어 청리유적 주변으로는 많은 유적들이 확
인된다.

2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Ⅰ~Ⅷ)』, 學術調査報告 第8冊,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ⅨㆍⅩ)』, 學術調査報告 第14冊,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Ⅺ)』, 學術調査報告 第27冊, 1998.

26) 상주지역의 고대 교통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鄭永鎬, 「金庾信의 百濟攻擊路 硏究」『史學志』6, 1972.

   鄭永鎬, 「尙州방면 및 秋風嶺 北方의 古代交通路 硏究」『國史館論叢』 第16輯, 1990.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학연문화사, 1999.

   韓基汶, 「尙州의 歷史와 白華山」『白華山』상주문화연구총서 4, 2001.

   李泳鎬, 「上州」의 州治 이동에 대하여」『尙州文化硏究』16집, 2006.

27) 마공산성은 토석혼축의 성으로 건물지와 우물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산성 내에서는 간헐적으로 기와  

 편과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尙州文化院, 『尙州의 文化遺蹟』, 1997.

28) 월로리산성은 토석혼축의 성으로 구릉의 9부 능선을 따라 퇴뫼식으로 축조되었다. 

    尙州市ㆍ慶尙北道文化財硏究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29) 수궁디미산성은 갑장산 자락에 위치하며, 포곡식의 토석혼축성이다. 성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

이 확인된다고 한다. 尙州市ㆍ慶尙北道文化財硏究員, 위의 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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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지형과 고총군 분포로 본 고대 영남의 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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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상주 청리유적 및 주변 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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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구구구조조조

현재까지 석실분의 구조에 대해서 분류가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영현30)은 한강이남지역 횡혈식석실분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천
정부와 현실의 평면형태를 대기준으로 삼고 연도의 단면상 위치와 길이,석재
가공,시상,문시설,배수시설 등을 시간에 민감한 속성으로 보고 19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최병현31)은 경주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를 장방형석실과 방형석실로 구
분하고 장방형석실이 먼저 출현하고,방형석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
았다.그리고 횡혈식석실묘의 등장 시기를 삼국 중 가장 늦은 시기인 6세기
전반기로 보고 그 분기를 7기로 나누었다.
강현숙32)은 현실의 평면형태에 기준하여 경주 횡혈식석실을 5유형으로 구분
하였는데,연도의 방향은 중앙과 편재로 나누었으나 유형 분류에는 유효한 속
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보식33)은 연도의 방향을 대기준으로 잡고 석실평면형태,천장구조,관대 또
는 시상대의 구조 등에 의해 형식분류하여 총 7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기준대기준대기준대기준 소기준소기준소기준소기준 형식분류형식분류형식분류형식분류 비고비고비고비고

조영현조영현조영현조영현
현실 천정부, 

평면형태
현실의 세부형태 19형식

최병현최병현최병현최병현
석실형태, 

천정구조
연도의 방향

A, B형식

각 1~3형식

강현숙강현숙강현숙강현숙
석실형태,

연도위치

관대, 시상대, 석침, 족좌 

등 주검시설
Ⅰ~Ⅴ유형

홍보식홍보식홍보식홍보식 연도의 방향
석실형태, 천정, 관대 및 

시상대 구조

5유형, 

각 유형별 1~5형식

표 1.석실분 형식분류 주요 연구
기존의 연구에서 석실분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위의 표 1과 같이

30) 曺永鉉,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 硏究 -漢江 以南 地域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31) 崔秉鉉, 「新羅 石室古墳의 硏究-慶州의 橫穴式石室을 중심으로」『崇實史學』第5輯, 1988.

32) 姜賢淑, 「경주에서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에 대하여」『신라고고학의 제문제』, 1996.

33) 洪潽植, 『6~7세기대 新羅古墳 硏究』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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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의 위치,현실의 평면형태,천장구조,시상대의 구조,관대구조 등 연구자
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분류를 너무 세분화한
나머지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며,각 분류상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분
류의 기준속성을 잡을 때는 분류대상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한 요소여야
할 것이며,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
서 이 글에서는 상주 청리 석실분 중 확인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석실분 분
석에 유의한 속성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A-가 25호 횡구식석실분
연연연도도도 없없없음음음,,,소소소형형형,,,111중중중 호호호석석석

A-나 9호 횡혈식석실분
중중중앙앙앙연연연도도도,,,대대대형형형,,,222중중중 호호호석석석

A-가 6호 횡혈식석실분
좌좌좌측측측연연연도도도,,,소소소형형형,,,222중중중 호호호석석석

A-나 3호 횡혈식석실분
우우우측측측연연연도도도,,,대대대형형형,,,444중중중 호호호석석석

도 3.청리 석실분 제유형
일반적으로 석실묘는 연도의 유무에 의해 횡구식석실분와 횡혈식석실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횡구식석실분은 추가장을 전제로 한 출입시설을 갖추고 있다
는 점에서 횡혈식석실분와 동일하나 횡혈식석실분처럼 현실에 연도를 달아 확



- 13 -

실한 출입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출입시설이 묘도와 폐쇄부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즉 횡구식은 현실과 묘도로 구성되고,횡혈식은 현실과 연도 및 묘도로 구
성된 구조로 양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연도의 유무이다.
따라서 횡구식석실묘는 현실 한 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기고 축조한 뒤 묘
도와 트인 입구를 통하여 피장자를 매장하고 입구와 묘도를 석재와 흙으로 채
우는 형태라 할 수 있고,횡혈식석실묘는 현실과 통하는 연도를 단순한 출입
로가 아니라 복도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에서는 청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석실분 가운데 연도의 위치가 확인
되지 않는 횡구식석실분 38기,연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횡혈식석실분 29
기34)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실분의 분류기준에 대한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현실의 평면형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석실분의 계보 및 변천을 판단하는데 유
의한 속성이라고 생각된다.석실분의 평면형태가 가령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한다고 하여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파악한 것35)과 고구려와 신라 지역에서는
방형이 우세하고 백제 지역에서는 장방형이 우세하다고 파악한 것36)이 있다.
먼저 청리 석실분에서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평면비에 의해 장방형과 세장
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도 4의 분포도와 같이 장방형은 길이/너비의 평면
비가 1.46:1～2.42,세장방형은 2.42:1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0

1 0 0

2 0 0

3 0 0

4 0 0

0 1 0 0 2 0 0 3 0 0 4 0 0

길 이 (CM )

너 비 (CM ) 1 : 11 : 11 : 11 : 1

도 4.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34) 청리고분군 보고서에는 횡구식석실분을 총 58기, 횡혈식석실분을 총 29기로 파악하고 있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35) 김원룡, 「백제고분에 대한 몇 가지 관찰」『백제연구』개교 30주년 기념 특호, 1982.

36) 姜賢淑, 앞의 논문, 1996.



- 14 -

그 결과 청리지역 횡구식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도 5과 같이 장방형이 34기
(87%)이며 세장방형이 4기(13%)로 대부분 장방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4

34

0

10

20

30

40

장방형 세장방형

(기)

도 5.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그리고 횡혈식석실분은 도 6의 분포도와 같이 평면비 1.36:1이하의 방형,평
면비 1.36:1～2.21:1의 장방형,평면비 2.21:1이상의 세장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청리지역 횡혈식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도 7과 같이 방형이 2기(6%),장방
형이 20기(71%),세장방형이 7기(23%)로 횡구식석실분과 마찬가지로 장방형
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길 이 ( C M )

너
비

(C
M

)

1 : 11 : 11 : 11 : 1

도 6.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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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

7

0

5

1 0

1 5

2 0

2 5

방 형  장 방 형 세 장 방 형

(기 )

도 7.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따라서 청리 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청리 지역과 같이 대부분의 석실분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위지역에 대한 고분구조를 살펴볼 때에 현실의 평면형태를 통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한 것 같지 않다.
다음으로 현실의 규모는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된 노동력과 비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37)
청리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에 의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청리 석실분의
규모 양상을 통해,400㎠ 이하를 소형,400㎠～800㎠을 중형,800㎠이상을 대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7

1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소 형 중 형

( 기 )

도 8.횡구식석실분 현실규모 도수분포도

37) 현실의 규모가 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재인용.

    山本孝文, 「百濟 泗沘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韓國考古學報』47, 2002.

    都出比呂志, 「日本古代の國家形成論序說」『日本史硏究』34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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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4

6

0

2

4

6

8

1 0

1 2

1 4

1 6

소 형 중 형 대 형

( 기 )

도 9.횡혈식석실분 현실규모 도수분포도

그 결과 횡구식석실분은 도 8과 같이 A-가 17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으
로 확인된 반면,횡혈식석실분은 도 9와 같이 소형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중형이나 대형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위의 속성 이외에도 횡혈식석실분은 연도의 위치도 살펴보겠다.연도
의 위치에 대해서는 석실분의 계보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연도의 위치가 고구려나 백제 지역의 석실분
은 우편 연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반면 경주지역은 좌편 연도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38)따라서 연도의 위치가 석실분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사실
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7

1 8

4

0

2

4

6

8

1 0

1 2

1 4

1 6

1 8

2 0

중 앙 연 도 우 편 연 도 좌 편 연 도

(기 )

도 10.횡혈식석실분 연도 위치 도수분포도
청리 횡혈식석실분에서의 연도의 위치는 도 10과 같이 우편연도가 대부분으
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리지역 석실분에서는 호석이 시설된 것과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

38) 姜賢淑, 앞의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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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석은 봉분의 유실을 막는 의도로 축조하는 것으로 호석의 유무는 현실
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석실분의 묘역 면
적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청리지역 석실분의 유형분류에 대해 위와 같은 점들을 고
려하여 연도의 유무로 횡구식석실분,횡혈식석실분으로 구분하여 보고 현실의
규모를 통해 4가지로 유형분류해 보고자한다.그리고 이외의 요소들인 연도의
위치,호석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울러 시상대의 위치,벽석의
축조방법 등 관찰 가능한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22...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유유유형형형

1.Ⅰ유형 석실분(도 11)
Ⅰ유형은 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횡구식석실분으로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석
실분이 이에 해당된다.A-가 3호,4호,A-나 5호,12호,A-다 8호,13호,H-2
호,3호 등 총 35기로 청리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시상의
방향은 현실의 장축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상이 설치되어 있으며,시상의
축조재료는 대부분 할석을 사용하여 테두리를 돌리고 그 내부에 할석과 천석
을 채워 설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벽석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A-가 3호,5
호,23호,27호,30호,15호,23호 석실분과 같이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도 있는 반면 A-가 11호,12호,18호,19호,23호,28호,29호,30
호,33호,A-나 12호,H-2호,7호,9호,13호,15호 석실분은 묘광과 직교되게
세로쌓기한 방법도 확인된다.그리고 A-가 8호,13호,16호,25호,A-나 16호,
A-다 8호,10호 석실분은 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
분도 확인된다.호석은 대부분의 석실분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A-가 11호,13
호,25호,30호,A-나 14호 석실분은 1중 호석이 돌려져 있다.

2.Ⅱ유형 석실분(도 12)
Ⅱ유형은 횡혈식석실분으로 현실의 규모가 소형이다.A-가 6호,A-나 13호,
19호,A-다 6호,10호,12호,H-1호,6호,8호,14호,16호 석실분 등 총 11기
가 이에 해당된다.
연도의 위치39)는 A-가 6호,13호 석실분이 좌편으로 보이며,H-8호는 중앙
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나머지는 모두 오른쪽에 위치한다.벽석의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세로쌓기와 가로쌓기 방법이 모두 확인이 되지만 A-가 13
39) 연도의 위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연도의 바깥에서 현실 안으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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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13호 2. A-가 16호

3. A-가 25호 4. A-가 23호

5. A-다 8호 6. H-15호

도 11.Ⅰ유형 석실분



- 19 -

호,A-다 6호,H-14호,16호 석실분과 같이 현실의 벽이 들쑥날쑥하여 정연해
보이지는 않는다.그리고 Ⅱ유형의 석실분들은 1,2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
석이 대부분의 석실분에서 확인되며,A-가 13호,H-16호,A-나 19호 석실분
과 같이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된다.

1. A-가 13호 2. H-1호 

3. H-16호 4. A-다 6호

도 12.Ⅱ유형 석실분

3.Ⅲ유형 석실분(도 13)
Ⅲ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A-가 9호,14호,24호,A-
나 2호,9호,10호,11호,A-다 1호,5호,9호,15호,H-11호,12호 석실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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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기가 이에 해당된다.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며 A-가 9
호,A-나 9호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는 석실분도 확인된다.좌편연도는 확인되
지 않는다.벽석의 축조방법은 묘광과 직교되게 쌓는 세로쌓기 방법만 확인된
다.호석은 Ⅱ유형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호석이 대부분 돌려져 있으며 2～3중
의 호석을 돌린 것도 확인된다.

1. A-가 9호 2. A-나 2호

3. A-나 9호 4. A-다 9호

도 13.Ⅲ유형 석실분

4.Ⅳ유형 석실분(도 14)
Ⅳ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대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A-가 10호,A-나 1호,A-
나 3호,A-나 21호,A-다 2호,A-다 4호 석실분 등 총 6기 확인이 되는데 청
리 석실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며 중앙연도와 좌편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벽석의 축조방법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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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쌓기한 방법이며,호석은 전단계와 유사하지만 A-나 3호와 같이 4중으로
돌려진 석실분도 확인된다.

1. A-가 10호 2. A-나 1호

3. A-나 3호 4. A-다 4호

도 14.Ⅳ유형 석실분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먼저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석실분은 Ⅰ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이다.벽
석의 축조방법에서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묘광과 직교
되게 세로쌓기한 방법,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분
등 3가지의 방법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반면에 Ⅱ,Ⅲ,Ⅳ유형의 석실분은 벽
석의 축조 방법이 대부분 세로쌓기한 석실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Ⅱ유형
의 석실분에서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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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 같다.그리고 석실분의 축조형태를 살펴보면
Ⅰ유형의 석실분에 비해 현실의 벽이 들쑥날쑥하여 정형성이 떨어지는 것 같
다.그리고 Ⅱ유형의 석실분들은 Ⅰ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모든 석실
분에서 확인되며 일부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된다.Ⅲ,Ⅳ유형
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 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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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유유유형형형분분분류류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출출출토토토유유유물물물 편편편년년년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 시기의 묘제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에
비해 적은 것은 추가장이라는 매장관념의 변화와 함께 유물 부장에 있어 기존
의 厚葬관습에서 薄葬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되고 있다.또한 석실분 자체가 추
가장이 가능한 묘제인 만큼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볼 때에는 최초
로 매장한 유물과 최후의 매장 유물의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추가장의 유무를 판
단할 수 있는가,그리고 추가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따라서 여기
에서는 유물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추가장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청리 석실분의 유물 부장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물의 대부
분이 토기류이고,철기는 철도자와 과대금구에 집중되어 있다.특히 일부 석실
분에서는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확인되고 있다.그리고 출토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기류는 개,고배,단경호,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그
외에 병,부가구연장경호,합 등이 소수 출토되었다.여기에서는 각 유형별 출
토유물을 검토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어느정도 편년이 가능한 고
배,부가구연장경호,병,합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Ⅰ유형 출토유물(도 15)
Ⅰ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으로 이 유형에 해당되는 유물
의 기종은 고배,부가구연장경호,병,합 등이다.고배는 모두 단각고배로 2단
투창 고배는 보이지 않으며,2단투창고배의 퇴화형으로 보여지는 1단투창에
돌대를 돌린 것과 투창이 뚫리지 않으며 대각이 극히 소형화된 것들이 확인이
된다.1단 투창 역시 형식적인 소형 투창이며,각단은 투텁게 처리되었다.개
는 단추형 꼭지가 대부분이며 보주형 꼭지도 일부 확인이 된다.개의 표면에
는 삼각집선문과 원문,반원문이 조합을 이룬 것,삼각집선문과 수적형문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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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Ⅰ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합을 이룬 것이 보인다.그리고 A-가 3호 석실분 출토의 개(도 15.฀฀~฀฀)는
점열문으로 시문되었다.부가구연장경호는 동체의 중간부분이 약간 편구형에
가깝고 동체에 비해 경부가 길며,대각에는 소형의 투창이 뚫려있다.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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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은 A-가 13호에서만 출토가 되었는데 대각이 매우 낮고 구연부는 직립
하며,동체는 능형에 가까운 편구형이다.병의 경부에는 원문이 동체에는 지그
재그 점선문이 시문되어 있다.그리고 합은 A-가 3호(도 15.฀฀)와 A-가 18호
(도 15.⑦~⑨)에서 출토되었는데 대각은 八자형으로 벌어졌으며,문양은 수적
형문,연속마제형문,지그재그 점열문 등 이 시문되어 있다.
Ⅰ유형의 유물의 년대에 대해서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Ⅰ유형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고배는 신
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교호투창고배가 단각고배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
에 배신과 각부의 접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단투창고배가 출현
한다.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중반이전으
로 보여진다.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40)A-가 12호(도 15.②③),A-가 13
호(도 15.฀฀~฀฀),H-15호(도 15.฀฀~฀฀) 고배는 전단계의 2단투창고배의 퇴화
형으로 보여지는데 경주 방내리 50호분,신원리 3호분,8호분과 비슷하여 白井
克也의 신라ⅢC기41)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A-나 15호(도 15.฀฀~

฀฀),A-가 25호(도 15.④~⑥) 석실분의 고배는 앞서 언급한 고배에 비해 극히
소형화된 대각을 볼 때 시기가 늦은 것 같다.그리고 개의 경우 표면에 삼각
집선문과 원문류,수적형문이 시문된 것을 볼 때,宮川禎一의 문양변천 1a기～
1b42)에 해당될 것 같다.그리고 A-가 3호 개(도 15.฀฀~฀฀)의 경우는 종장연
속문의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어 전자보다 시기가 늦을 것 같다.또 부가구연
장경호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부가구연부가 수평방향으로 발
달되면서 두께가 얇아지며 기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A-가
30호 부가구연장경호(도 15.฀฀)의 경우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
된다.그리고 병의 경우 대체로 동체부가 원형에 가까운 것에서 납작해져서
편구형으로 변한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A-가 13호 출토 병(도 15.฀฀)의 경우 동체가 극도로 납작해 져 단면 능형을
40) 朴普鉉,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의 消滅年代」『新羅文化』第15輯, 1998. 

    이 글에서는 단각고배의 발생을 황룡사 일차가람기초유구나 폐토기묻이를 기준으로 할 때, 553~569  

 년으로 비정하고 있다.

41) 白井克也, 「新羅土器の型式ㆍ分布變化と年代觀」『朝鮮古代硏究』第4Ⅺ, 2003.

42) 宮川禎一,「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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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며 경부는 납작해진 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이러한 형태의
병은 김해 예안리고분군 30호분 출토품43),울주 화산리고분군 12호분44),건천
방내리고분군 25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결국 위에서 살펴본 유물들
은 청리 석실분 1유형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토기류들의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된다.합의 표면에는 지그재그 점열문과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되
어 있는데 이희준45)은 부여 정림사지 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분석하면서 연
속마제형문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7세기 후엽으로 보았다.따라서 1유형의
합은 연속마제형문이 본격적으로 시문되기 이전 시기라고 본다면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유물의 선후관계를 통해 추가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석실분은 A-
가 13호 석실분인데,대각이 비교적 긴 1단투창 단각고배(도 15.฀฀~฀฀)에는
삼각집선문과 원문류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체가 편구형에 가깝고 동
체의 표면에는 종방형의 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 병(도 15.฀฀)은 추
가장시에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Ⅰ유형의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상한은 6세기 후반으로 보여
지며 하한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보여진다.이를 볼 때 1유형의 석실분의 축조
는 6세기 후반경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석실분
의 추가장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축조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하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와 합 그리고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Ⅰ유형 출토유물 가운
데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만 출토되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
만 Ⅰ유형의 축조시기를 7세기 중반까지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43) 釜山大學校博物館, 『金海禮安里古墳群Ⅱ』, 1993.

44)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州華山里古墳群』, 1983.

45) 李熙濬, 「부여 정림사지 蓮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韓國考古學報』 31輯, 韓國考古學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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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Ⅱ유형 출토유물(도 16)

도 16.Ⅱ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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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은 연도가 있고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석실분으로 이 유형에서 출토
된 유물은 Ⅰ유형과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Ⅰ유형에서 보이지
않던 A-다 10호에서 청동제 과대금구류(도 16.⑨฀฀)가 출토되었다.고배는
A-나 19호 출토품(도 16.①~⑦)과 같이 비교적 높은 대각에 1단투창이 뚫려
진 것이 확인되는 반면 H-1호(도 16.฀฀฀฀),A-다 10호 출토 고배(도 16.฀฀฀฀)

와 같이 대각이 극히 낮아진 고배가 확인이 되는데 전자가 이른 시기로 판단
이 된다.그리고 A-다 10호 석실분 출토 과대교구는 청동제 교구(도 16.⑨฀฀)

는 연금과 띠연결부를 함께 제작하였으며 연금은 송이버섯모양과 비슷하다.
자금은 없으며 좌연금의 단면이 납작하고 휘어져있다.이러한 형태는 중원 루
암리 10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46)이한상의 3단계47)와 유사하여 이 과대교구
는 6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과대교구류와 같은 석실분에서
출토된 고배(도 16.฀฀, ฀฀)는 H-1호 고배(도 16.฀฀฀฀)와 유사한데 극히 낮은
대각과 개의 표면에 수적형문이 시문되어 있어 수적형문이 본격적으로 시문되
는 7세기 전반경48)으로 볼 수 있어 추가장시에 매납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리고 H-16호 출토 합(도 16.฀฀฀฀)은 개와 동체의 표면에 지그재그 점
열문이 연속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7세기 중반경으로 볼 수 있겠다.이와 함께
출토된 부가구연장경호는 비교적 높은 대각에 타원형의 동체 등을 통해 볼
때,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이므로 H-16호 출토 합은 추
가장시에 매납된 유물인 것 같다.
따라서 Ⅱ유형은 유물의 양상을 볼 때,Ⅰ유형과 유사한 6세기 후반에서 7
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된다.

3.Ⅲ유형 출토유물(도 17)
Ⅲ유형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인 횡혈식석실분이 이에 해당되는데 출
토유물의 종류는 앞서 언급한 Ⅰ,Ⅱ유형과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이 유형에
서는 청동제과대금구류가 다수 확인이 된다는 점이 이전 유형과는 다르다.청
동제 과대금구류는 A-가 9호,A-가 14호,A-다 15호,A-나 2호,A-나 9호,
A-나 10호,A-다 1호석실분 등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이 중에는 2유형 출토

46) 忠北大學校博物館, 『中原樓岩里古墳群』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査報告 第38冊, 1993.

47) 李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樓岩里型’ 帶金具의 設定-」『韓國考古學報』35, 1996.

48) 宮川禎一,「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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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Ⅲ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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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교구와 유사한 것이 확인이 되며 A-가 9호(도 17.⑦),A-나 10호(도 17.
฀฀),A-나 2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과판은 용문 화염문,초화문 산수문
등이 음각되어있다.이러한 과대금구류는 황룡사지 심초석 아래,김해 예안리
49호분 출토 과판과 유사한데 김창호의 편년49)과 이한상의 4단계50)와 유사하
여 이 단계는 7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배는 A-가 9호(도 17.③),A-다 9호(도 17.฀฀~฀฀) 출토품이 빠른 양식으
로 보이며 A-나 10호(도 17.⑧~฀฀),H-12호(도 17.฀฀) 석실분 출토 고배가
전자에 비해 늦어보인다.전자의 고배에는 원문류와 찍은 삼각집선문,수적형
문이 조합을 이루고 있다.A-가 9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추
가장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우선 (도 17.③)의 고배에 비해 대각이
극히 짧아진 고배(도 17.⑤⑥ )가 늦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부가구연장경
호(도 17.①)에 비해 부가구연장경호(도 17.②)가 동체가 작아지고 경부에 수
적형문과 원문류가 시문되어 있어 부가구연장경호(도 17.②)가 늦은 시기로
생각된다.특히 A-가 9호 석실분의 병(도 17.④)은 H-12호 석실분 출토 병
(도 17.฀฀)에 비해 동체가 거의 편구형에 가깝고 동체에 변형된 수적형문이
시문되어 있어 7세기 중반 경51)으로 볼 수 있어 A-가 9호 석실분의 병은 추
가장시에 매납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3유형 역시 유물을 검토해 볼 때,대체로 6세기 후반 경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편년된다.

4.Ⅳ유형 출토유물(도 18)
Ⅳ유형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대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청리 유적에서 6
기가 확인되었다.유물의 종류는 이전 단계와 유사하지만 현실의 크기에 비해
유물은 이전 유형에 비해 아주 소량만 확인된다.고배는 A-다 4호(도 18.⑤)
개의 표면에 삼각집선문과 반원문이 시문된 것을 볼 때 6세기 후반 경52)으로
생각된다.그리고 A-나 3호(도 18.②),A-다 4호(도 18.⑦)출토 고배는 앞서
살펴본 고배에 비해 대각의 길이가 극히 낮아지고 각단이 두툼하게 처리되어

49) 金昌鎬, 「夫餘 外里출토 文樣塼의 연대」『佛敎考古學』第2號, 2002.

50) 李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樓岩里型’ 帶金具의 設定-」『韓國考古學報』35, 1996.

51) 江浦洋,「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とその諸問題」『太井遺蹟(その2)調査槪要』大阪文化協會, 1987. 

52) 宮川禎一,「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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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청동제 과판은 A-나 1호와 A-다 4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역심엽형이다.이러한 과판은 안동 임하 Ⅰ구역 3호분과 김해
예안리 49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이러한 과판은 이한상의 3단계53)와 유사하
여 6세기 후반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4유형의 출토유물을 볼 때,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보여진
다.

도 18.Ⅳ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
되지만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신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교호투창고배가 단각고

53) 李漢祥, 앞의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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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이행하는 단계에 배신과 각부의 접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
단투창고배가 출현한다.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전반대로 보여진다.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단각고배의 변천을
보면 뚜껑이 깊어지고 배신이 얕아지는 경향,배신의 구연 높이와 뚜껑의 드
림부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은 경주지역의 양상과 부합될 것이다.또 부가구연
장경호의 경우 부가구연부가 수평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두께가 얇아지며 크기
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한 고분군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6세
기 후반대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이다.인화
문이 시문된 합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마제형문과 지그재그 점열문 등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Ⅰ,Ⅱ,Ⅲ,Ⅳ유형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해
본 결과 토기류 등의 기종은 모든 유형에서 유사하였다.그러나 청동제 과대
금구류는 Ⅱ,Ⅲ,Ⅳ유형에서만 출토가 되고 특히 현실의 규모가 큰 Ⅲ,Ⅳ유
형에서 다수의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출토가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년대는 6세기 후
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
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
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
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석실분의 축조가 언제
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합 그리고 연속마제
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늦은시기의 유물만이 확인되어 7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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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청리 석실분 현황표(현실규모 小 -->大)
                                                                     ※진한 목판체가 횡혈식석실분

호  호  호  호  수수수수 길  길  길  길  이이이이 너  너  너  너  비비비비 길이길이길이길이****너비너비너비너비 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 연도위치연도위치연도위치연도위치 평면비평면비평면비평면비 평면형태평면형태평면형태평면형태 호   호   호   호   석석석석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A-나 14호 130 78 101.4 소형 1.67:1 장방형 1중

H-9호 135 85 114.75 소형 1.58:1 장방형

A-다 13호 152 79 120.08 소형 1.92:1 장방형

A-가 18호 174 74 128.76 소형 2.35:1 장방형

H-7호 187 75 140.25 소형 2.49:1 세장방형

A-가 27호 201 83 166.83 소형 2.42:1 세장방형

A-가 21호 185 95 175.75 소형 1.95:1 장방형

A-가 33호 181 98 177.38 소형 1.85:1 장방형

H-3호 174 102 177.48 소형 1.71:1 장방형

A-다 8호 282 64 180.48 소형 4.41:1 세장방형

A-나 5호 235 81 190.35 소형 2.9:1 세장방형

A-A-A-A-다 다 다 다 6666호호호호 190190190190 115115115115 218.5218.5218.5218.5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65:11.65:11.65:11.65: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H-6H-6H-6H-6호호호호 204204204204 108108108108 220.32220.32220.32220.32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89:11.89:11.89:11.89: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A-가 23호 230 100 230 소형 2.3:1 장방형

A-다 16호 212 109 231.08 소형 1.94:1 장방형

H-15호 230 103 236.9 소형 2.23:1 장방형

A-가 8호 212 117 248.04 소형 1.81:1 장방형 1중

A-가 30호 226 110 248.6 소형 2.05:1 장방형 1중

A-가 5호 220 114 250.8 소형 1.93:1 장방형

A-가 28호 211 120 253.2 소형 1.76:1 장방형

A-A-A-A-나 나 나 나 13131313호호호호 195195195195 130130130130 253.5253.5253.5253.5 소형소형소형소형 좌편좌편좌편좌편 1.5:11.5:11.5:11.5: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A-나 17호 231 113 261.03 소형 2.04:1 장방형

H-8H-8H-8H-8호호호호 216216216216 124124124124 267.84267.84267.84267.84 소형소형소형소형 중앙중앙중앙중앙 1.74:11.74:11.74:11.74: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A-나 12호 230 119 273.7 소형 1.93:1 장방형

A-가 3호 203 139 282.17 소형 1.46:1 장방형 1중

A-나 16호 274 105 287.7 소형 2.61:1 장방형

A-가 29호 258 112 288.96 소형 2.3:1 장방형

A-가 19호 218 134 292.12 소형 1.63:1 장방형

H-2호 236 124 292.64 소형 1.90:1 장방형

A-가 26호 218 140 305.2 소형 1.56:1 장방형

A-가 4호 238 130 309.4 소형 1.83:1 장방형 1중

A-가 13호 228 140 319.2 소형 1.63:1 장방형 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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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호  호  호  수수수수 길  길  길  길  이이이이 너  너  너  너  비비비비 길이길이길이길이****너비너비너비너비 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 연도위치연도위치연도위치연도위치 평면비평면비평면비평면비 평면형태평면형태평면형태평면형태 호   호   호   호   석석석석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A-A-A-A-가 가 가 가 6666호호호호 230230230230 140140140140 322322322322 소형소형소형소형 좌편좌편좌편좌편 1.64:11.64:11.64:11.64: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2222중중중중

A-가 25호 250 130 325 소형 1.92:1 장방형 1중

H-1H-1H-1H-1호호호호 234234234234 140140140140 327.6327.6327.6327.6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67:11.67:11.67:11.67: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A-가 22호 226 150 339 소형 1.51:1 장방형 1중

A-가 11호 258 134 345.72 소형 1.51:1 장방형 1중

A-A-A-A-나 나 나 나 19191919호호호호 270270270270 131131131131 353.7353.7353.7353.7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06:12.06:12.06:12.06: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3333중중중중

A-가 16호 242 148 358.16 소형 1.64:1 장방형 1중

A-가 12호 258 142 366.36 소형 1.82:1 장방형 1중

A-다 10호 265 142 376.3 소형 1.87:1 장방형

A-나 15호 269 140 376.6 소형 1.92:1 장방형 1중

H-13호 266 142 377.72 소형 1.87:1 장방형

H-10호 276 140 386.4 소형 1.97:1 장방형 1중

H-14H-14H-14H-14호호호호 254254254254 154154154154 391.16391.16391.16391.16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65:11.65:11.65:11.65: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이중이중이중이중

H-16H-16H-16H-16호호호호 282282282282 140140140140 394.8394.8394.8394.8 소형소형소형소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01:12.01:12.01:12.01: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이중이중이중이중

A-A-A-A-다 다 다 다 12121212호호호호 273273273273 148148148148 404.04404.04404.04404.04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84:11.84:11.84:11.84: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A-A-A-A-다 다 다 다 9999호호호호 278278278278 148148148148 411.44411.44411.44411.44 중형중형중형중형 중앙중앙중앙중앙 1.88:11.88:11.88:11.88: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이중이중이중이중

A-A-A-A-다 다 다 다 5555호호호호 285285285285 145145145145 413.25413.25413.25413.25 중형중형중형중형 좌편좌편좌편좌편 1.97:11.97:11.97:11.97: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금동제 금동제 금동제 금동제 과판과판과판과판

A-A-A-A-가 가 가 가 14141414호호호호 255255255255 190190190190 484.5484.5484.5484.5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34:11.34:11.34:11.34:1 방형방형방형방형 1111중중중중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 , , 

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

A-A-A-A-다 다 다 다 15151515호호호호 330330330330 167167167167 551.1551.1551.1551.1 중형중형중형중형 중앙중앙중앙중앙 1.98:11.98:11.98:11.98: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 , , , 

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청동제교구

A-A-A-A-나 나 나 나 8888호호호호 274274274274 202202202202 553.48553.48553.48553.48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36:11.36:11.36:11.36: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A-A-A-A-가 가 가 가 9999호호호호 256256256256 222222222222 568.32568.32568.32568.32 중형중형중형중형 중앙중앙중앙중앙 1.15:11.15:11.15:11.15:1 방형방형방형방형 1111중중중중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H-12H-12H-12H-12호호호호 324324324324 180180180180 583.2583.2583.2583.2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80:11.80:11.80:11.80: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A-A-A-A-나 나 나 나 11111111호호호호 426426426426 138138138138 587.88587.88587.88587.88 중형중형중형중형 좌편좌편좌편좌편 3.09:13.09:13.09:13.09: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2222중중중중

A-A-A-A-나 나 나 나 2222호호호호 348348348348 170170170170 591.6591.6591.6591.6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05:12.05:12.05:12.05: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2222중중중중
금동제대단금구금동제대단금구금동제대단금구금동제대단금구, , , ,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A-A-A-A-가 가 가 가 24242424호호호호 416416416416 146146146146 607.36607.36607.36607.36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85:12.85:12.85:12.85: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1111중중중중

A-A-A-A-가 가 가 가 24242424호호호호 416416416416 146146146146 607.36607.36607.36607.36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85:12.85:12.85:12.85: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1111중중중중

A-A-A-A-나 나 나 나 10101010호호호호 425425425425 152152152152 646646646646 중형중형중형중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8:12.8:12.8:12.8: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2222중중중중
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 , , ,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A-A-A-A-다 다 다 다 1111호호호호 390390390390 179179179179 698.1698.1698.1698.1 중형중형중형중형 중앙중앙중앙중앙 2.18:12.18:12.18:12.18: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1111중중중중
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청동제과대수식, , , , 

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청동제대단금구

A-A-A-A-나 나 나 나 9999호호호호 415415415415 188188188188 780.2780.2780.2780.2 중형중형중형중형 중앙중앙중앙중앙 2.21:12.21:12.21:12.21: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2222중중중중
금동제과판금동제과판금동제과판금동제과판, , , , 

은동제대단금구은동제대단금구은동제대단금구은동제대단금구

A-A-A-A-나 나 나 나 21212121호호호호 425425425425 200200200200 850850850850 대형대형대형대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13:12.13:12.13:12.13: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3333중중중중

A-A-A-A-가 가 가 가 10101010호호호호 468468468468 184184184184 861.12861.12861.12861.12 대형대형대형대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54:12.54:12.54:12.54: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2222중중중중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A-A-A-A-다 다 다 다 4444호호호호 464464464464 192192192192 890.88890.88890.88890.88 대형대형대형대형 중앙중앙중앙중앙 2.42:12.42:12.42:12.42: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2222중중중중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교구교구교구교구, , , ,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과대금구과대금구과대금구과대금구

A-A-A-A-다 다 다 다 2222호호호호 504504504504 185185185185 932.4932.4932.4932.4 대형대형대형대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72:12.72:12.72:12.72: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2222중중중중

A-A-A-A-나 나 나 나 1111호호호호 426426426426 232232232232 988.32988.32988.32988.32 대형대형대형대형 우편우편우편우편 1.84:11.84:11.84:11.84:1 장방형장방형장방형장방형 2222중중중중 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청동제과판

A-A-A-A-나 나 나 나 3333호호호호 527527527527 194194194194 1022.381022.381022.381022.38 대형대형대형대형 우편우편우편우편 2.72:12.72:12.72:12.72:1 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세장방형 4444중중중중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청동제 과판과판과판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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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청청청리리리 석석석실실실분분분의의의 성성성격격격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 상주 청리 석실분에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이를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성격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청리 석실분의 위치하는 청리유적이 군사지리적으로 고대부
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음을 주변유적 현황과 입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그리고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상주지역의 고분의 양상을 볼 때 상주지
역 내에서 유독 청리지역에서만 횡혈식석실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를 하였다.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를 위해 청리 유적에서 확인
된 석실분의 구조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 결과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실분은 Ⅰ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
인 횡구식석실분이었다.석실분의 구조에 있어서 벽석의 축조방법은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묘광과 직교되게 쌓는 세로쌓기 방법,
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분 등 3가지의 방법이 함께
확인되고 있었다.반면에 연도가 확인되는 Ⅱ,Ⅲ,Ⅳ유형의 석실분은 벽석의
축조 방법이 대부분 세로쌓기한 석실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벽석을 쌓는
방법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Ⅱ유형의
석실분에서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그리고 Ⅱ유형의 석실분들은 Ⅰ유형의 석
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대부분의 석실분에서 확인되며 일부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되었다.Ⅲ,Ⅳ유형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
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출토유물 검토해 보았다.그 결과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
는 유물은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
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유물의 편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우선 신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교호투창고배가 단각고배로 이행하는 단계에 배신과 각부의 접
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단투창고배가 출현한다.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중반 이전으로 보여진다.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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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단각고배의 변천을 보면 뚜껑이 깊어지고 배신이 얕
아지는 경향,배신의 구연 높이와 뚜껑의 드림부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은 경
주지역의 양상과 부합될 것이다.또 부가구연장경호의 경우 부가구연부가 수
평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두께가 얇아지며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 고분군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대체로 6세기 후반대에서 7세기 전
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이다.인화
문이 시문된 합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마제형문과 지그재그 점열문 등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이다.
따라서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년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
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
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그리고 석실분의 축조가 언제
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합 그리고 연속마제
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늦은시기의 유물만이 확인되어 7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과 같이 상주 청리 석실분은 6세기 중반경부터 석실분의 축조가 처음으
로 이루어져 가장 많은 석실분이 축조가 되었으며 7세기 중반까지 축조가 계
속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하지만 7세기 중반경에는 일부 석실분만이 축조가
된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추가장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또한 청리 석실분 출
토 유물을 검토해 볼 때,유물의 선후관계를 잘 알 수 없을 만큼 기종과 형식
이 유사하여 추가장의 시간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차이점이 확인
되었다.먼저 횡혈식석실분과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대부분 소형인 것에 비해 횡혈식석실분은 일부
소형도 확인이 되지만 대부분 중형이나 대형이다.석실분의 규모가 석실분 축
조의 비용과 노동력에 비례한다고 본다면 두 석실분의 피장자의 차이를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또한 석실분의 규모와 관련하여 호석의 여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인정된다.횡구식석실분의 경우 대부분 호석이 확인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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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되더라도 1중 호석이 대부분인 반면,횡혈식석실분의 경우 대부분 호
석이 확인되고 이 가운데에는 2～4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호석은 봉분의 유실을 막는 의도로 축조하는 것으로 호석의 유무는
현실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석실분의 묘역
면적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로 판단이 된다.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볼 때 횡
혈식석실분이 횡구식석실분에 비해 피장자의 계층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高

無

有

小低

大 多

無

계층계층계층계층 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현실규모 호석호석호석호석
청동제청동제청동제청동제

과대금구과대금구과대금구과대금구유형, 수량유형, 수량유형, 수량유형, 수량

도 20.청리 석실분 계층성 모식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출토유물을 검토하는 가운데 횡혈식석실분 가운
데에서도 표 2와 같이 현실의 규모가 크고 호석이 2～4중 돌려진 석실분에서
유독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출토된다는 것이다.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지배계층
의 전유물54)이라고 볼 때,청리 석실분에서는 현실의 규모가 크며,호석이 2～
4중이 돌려진 횡혈식석실분에 묻힌 피장자들은 높은 계층의 피장자임을 짐작
할 수 있다.55)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유형별 계층성의 모식도로 나

타내면 위의 도 20과 같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의 내용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주지역과

54) 『三國史記』卷33,雜志, 色服條. 여기에서는 골품에 따라 명확한 차별을 두어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  

   기까지 요대 착용규정이 나타나 있다.  과대금구류가 지배계급의 전유물이라는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李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 -‘樓岩里型’ 帶金具의 設定」『韓國考古學報』35,  1996.

      李漢祥, 「7世紀 前半의 新羅의 帶金具에 대한 認識」『古代硏究』7, 古代硏究會,  1999.

55)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95.

    고분의 부장품은 피장자의 상징물을 매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적  

 양상, 특히 신분의 차이를 현저하게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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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검토하는 상주 청리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이다.
           

    ① “…法興王十一年,梁普通六年,初置軍主爲上州…”

    ② “…十二年春二月 以大阿Ⅺ伊登 爲沙伐州軍主…”

    ③ “…靑驍縣 本音里火縣 景德王改名 今靑里縣…”

    ④ “…太宗武烈王 七年 夏五月二十六日 王與庾信ㆍ眞珠ㆍ天存等領兵出京 

          六月十八日 次南川停…王次今突城”

    ⑤ “三月 罷一善州復置沙伐州以波珍官長爲摠管” 

먼저 ①의 기록56)과 같이 “尙州에 군주를 두고 上州로 삼았다฀는 것은 尙州
에 上州를 두어 신라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긴 서북방일대의 회복과 대백
제 견제의 의미가 포함된 북진책의 강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다.57)또한 ②
의 기록58)“대아찬 이등을 사벌주 군주로 하다”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
이라 생각된다.그리고 ③의 자료는 진흥왕 5년(544)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10
停이 설치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音里火停59)이 지금의 상주 청리지역이었다는
것60)등을 볼 때,청리지역은 상주의 停이 설치된 군사요지로서 중요한 곳이었
음을 알 수가 있다.또한 ④의 기록61)“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열왕이 금
돌성까지 행차하였다”는 내용인데 금돌성은 상주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에 있
는 석성이라고 한다.62)특히 청리지역은 모동지역을 통해 백화산의 금돌성으
로 가는 길과 상주와 김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상주 청리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음 짐작케한다.그리고 ⑤의 기록은63)“일선주(지금
의 구미지역)를 폐지하고 다시 사벌주를 두어 파진찬 관장을 총관으로 삼았
다”라는 것 역시 통일이후까지 군사적,지리적으로 상주는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64)

56) 『三國史記』卷34, 雜志 三, 地理 一, 尙州. 

57) 韓基汶,「人文ㆍ歷史的 背景」『古代 沙伐國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6.

5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法興王條. 

59) 『三國史記』卷40,職官 下, 武官. 

60)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三, 地理 一, 尙州. 

     음리화정의 위치에 관련해서는 曺喜烈, 「音里火停 位置 考察」『尙州文化硏究』第10輯, 2000. 참조

     진흥왕 5년(544)에 音里火停이 설치되었지만 이는 10停이 설치되기 시작한 때이며, 그 완성시기는  

  통일신라 초기로 추측된다. 韓基汶, 앞의글, 1996.

6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5 太宗武烈王 7年. 

62) 鄭永鎬, 앞의 논문, 1972.

6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神文王 七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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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상주 청리지역에서의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은 위
의 문헌기록에 나오는 군사조직인 停과 관련된 높은 계층의 묘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그리고 이글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상주지역에서 확인된 상주 병성동,헌신동,성동리,신흥리 고분군65)
등에서는 6～7세기 대의 다른 묘제66)는 확인이 되지만 연도가 확인되는 횡혈
식석실분이 아직까지 청리지역 외에는 확인되지 않은 점도 위와 같은 추정을
짐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이러한 청리 횡혈식석실분의 피장자에 대해 이
미 논의된 바에 의하면 사민정책에 의한 것이란 것67)과 토착세력에 대한 중앙
의 예우68)로 보는 의견이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횡
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제대금구와 묘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권4의 내용에 외관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임지에 부임하는 것을 허락
하였다69)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토착세력에 대한 중앙의 예우이기 보다는
군사적 성격을 띤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상주 청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당시 6～7세기 대의 군사
지리적인 요충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묘제와 출토유물을 아울러 검토
할 때 어느정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64) 李泳鎬, 앞의 논문, 2006.

6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新興里古墳群(Ⅰ~Ⅴ)』, 學術調査報告 第7冊.

    신흥리고분군 보고서에 의하면, 석실분은 모두 45기가 조사되었다고 하며 모두 횡구식석실분으로 보

고 있다. 하지만 라-1호를 홍보식은 횡혈식석실분으로 보았다.

    洪潽植, 『6~7世紀代 新羅古墳 硏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6)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이다. 

67) 김창호는 상주 청리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을 금석문의 해석을 통해 사민정책의 하나인 둔전촌인 성격  

 의 인구이동이라고 판단하며, 그 무덤도 신라인의 이동에 의해 축조된 예로 보고 있다. 

    金昌鎬, 「嶺南地方 橫穴式石室墳 연구에 대한 몇가지 提言」『嶺南考古學』22號,, 1998.

68) 박보현은 청리 횡혈식석식분에 묻힌 피장자는 신라인의 이동이 아닌 토착세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착세력에 대한 관리예우라고 보고 있다.

     朴普鉉, 「統一新羅型 帶金具의 分布와 發生時期」『新羅文化』第23輯, 2004.

69)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25年條  “敎許外官携家之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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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맺맺맺음음음말말말

이 글의 맺음말은 각 장별로 정리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 청리 석실분의 입지를 살펴본 결과 청리 석실분이 위치하는
이 지역은 군사지리적으로 고대부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청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의 구조를 통해 4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 결과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
실분은 Ⅰ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이었다.반면에 연도가
확인되는 Ⅱ,Ⅲ,Ⅳ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횡구식석실분에 비
해 대부분 대형에 속하는 것들이 다수였다.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
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그리고 Ⅱ,
Ⅲ,Ⅳ유형의 석실분들은 Ⅰ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대부분의 석실분
에서 확인되며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되었다.특히 Ⅲ,Ⅳ유형
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각 유형별 출토유물의 편년을 시도해 보았다.그 결과 청
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년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었다.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
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
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
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주 청리 석실분은 6세기 중반경부터 석실분의 축조가 처음으로 이
루어져 가장 많은 석실분이 축조가 되었으며 7세기 중반까지 축조가 계속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하지만 7세기 중반경에는 일부 석실분만이 축조가 된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추가장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또한 청리 석실분 출토
유물을 검토해 볼 때,유물의 선후관계를 잘 알 수 없을 만큼 기종과 형식이
유사하여 추가장의 시간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특징을 살펴보았
고 아울러 문헌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에 묻힌 피장자의 계층에 대
해서 생각해 보았다.그 결과,청리 석실분에서는 현실의 규모와 호석의 유무,
청동제 과대금구류의 부장에 따라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의 양상은 차
이가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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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규모가 크며,호석이 2～4중이 돌려지고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부장된
횡혈식석실분에 묻힌 피장자들은 높은 계층의 피장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문헌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군사적 성격을 띤 지방관의 파견과
관련된 높은 계층의 묘제와 관련될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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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eagleSangjuChunglitoinvestigatetheaspectregardingatstone

ChamberTombswhichareconfirmedfrom theancienttombarmy.Chung
whoChunglistoneChamberTombsislocatedfrom theeaglefirstlithe
ruinsdidnotputonandmilitarygeographyfrom ancienttimesstrategy
quiteto observetheplacewhich isimportantwaswith circumference
ruinspresentconditiontoleadittried.Whenandseeingtheaspectofthe
ancienttomb oftheSangju areawhich excavation isinvestigateduntil
now,itdidtheproblem proposaltoonlyChunglionlytheareaHyelstone
Chamber Tombs width appearing from inside the Sangju area.And
structureofstoneChamberTombswhichhazardChungliareconfirmed
theinvestigationagainstlikethisproblem proposalfrom theruinswith4
branchsheddingofbloodandtoobserveitledanditsharedittried.That
resultChunglistoneChamberTombswhichholddoamostmanyratio
from theruinswerethehorizontalHyengustoneChamberTombswhere
thesizeofactualityofIsheddingofbloodissmall-sized.IIwhenittries
toobservethelocationofyearfrom stoneChamberTombsofsheddingof
bloodandtheleftsideyearandcenteryearareconfirmedpart,mostit
waslocatedintheright.AndstoneChamberTombsofIIshedding of
bloodthreethreadsectionsofIsheddingofbloodHuthreewasconfirmed
differently from stoneChamberTombsofmostandpart2- 3public
opinionlakethreeturnedandthepositionthingbecametheconfirmation.
III,stoneChamberTombsofIV sheddingofbloodthesizeofac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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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sizeandtoturninthreedegree2-4instoneChamberTombs
whichareaformationlocationofyearislocatedinmostmail,Huitis
coming.Andittriedtoinvestigatethechronology ofeachshedding of
bloodstarexcavationremains.ThatresultChunglistoneChamberTombs
building 6 century middle neck area sprouting stone ChamberTombs
becomesaccomplishedinitially and until7century middleswherestone
ChamberTombswhicharemanymosthadbecomebuildingtherewasa
possibility thefactthatbuilding iscontinued.Butitwillappearto 7
centurymiddlelightpartthreethreadparturitionstobebecomingbuilding
andtothistimetheadditionalmarketwillbemanyanditisguessed.
WhenalsoChunglitryingtoinvestigatestoneChamberTombsexcavation
remains,thepossibilityofknowingthefirstandlastrelationshipofthe
remainswellastherewillnotbeemphysemaandatypeandtobethe
beginningofhistorytheadditionalfuneralhourcaritdoesnotgrow so
with thefactthat.And thedifferencepointwasconfirmed Hyelfrom
structure and the excavation remains of stone Chamber Tombs of
horizontalHyenguthreethreadsectionwidths.HyelThreethreadsection
horizontalHyengu stoneChamberTombswidth arevisibleadifference
firstfrom sizeofactuality.ThehorizontalHyengustoneChamberTombs
size ofactuality mostcompare in being small-sized and Hyelstone
ChamberTombswidthbecomesthepartsmall-sizedconfirmationbutmost
medium sizeorareformation.ThatthesizeofstoneChamberTombsis
proportionate in expense and labor power of stone Chamber Tombs
building,itwillbeabletothinkthedifferenceofthebloodeldestsonof
twostoneChamberTombsifitseesanditappears.Alsoitrelateswith
thesizeofstoneChamberTombsandthedifferenceofwhichdegreeis
recognizedeven from yesornoofHu three.Casemostlakethreeof
horizontalHyengustoneChamberTombsisnotconfirmed,intheother
sidewherelake1threeismost,Hyelcasemostlakethreeofstone
ChamberTombs width is confirmed and to this middle 2 - 4 public
opinionlakethreeturnsandthepositionthingmajorityitisconfirmedit
isapoint.Huthreewiththefactthatitbuildsintheintentionwhich
closeslosetothewavesofbuildingamoundoveragravepresenceofHu
threebecomesthejudgementwiththefacilitywhichisimportantre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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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graveyard area of the labor powers which with size and
sameness ofactuality become disturbance in building stone Chamber
TombsandstoneChamberTombs.Whenthefinally withaboveseeing
samepointfield,HyelstoneChamberTombswidthcompareathorizontal
HyengustoneChamberTombsandthattheclassofthebloodeldestson
ishigh,willbethepossibilityofseeing.Itwillreachandthemiddlewidth
whereitwillbeabletosupportinvestigatestheexcavationremainsHyel
the size ofactuality is big from as much as stone ChamberTombs
middles and Hu three bronze my exaggeration gold arrest is only
excavatedisthethingfrom stoneChamberTombsofturningpositionsin
2-4.Whenbronzemyexaggerationgoldarrestasthewholemilkwater
ofgoverning classseeing,Chung lithesizeofactuality wasbig from
stoneChamberTombs,Huthreeturnedandin2-4positionwidthHyel
itisthebloodeldestsonofhighclassitwillbeabletoguesstheblood
eldestsonswhoareburiedatstoneChamberTombs.Likethisaspect
when trying to lead,Sangju Chung liHyelthe appearance ofstone
ChamberTombsofwidth from the area related with thewhich is a
militarysystem whichcomesouttodignityliteraturerecordingwillnot
relatewithgravemeofhighclass.Alsoinvestigationofliteraturedatait
ledandwithdispatchoftheregiontubewhichwearsmilitarycharacterit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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